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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모습은

 여기는 하늘 우체국, 과거에 아이들이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때가 

되면 편지를 배달해 주는 일을 한다. 나는 하늘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체 배달부이자 승무원이 되고 싶은 김서영이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나처럼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AI를 많이 사용하고 유튜브 숏폼이나 SNS에 장

시간 노출되면서 자신의 꿈을 잃어가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내가 편지를 전해줄 아이는 11살 초등학생 임하린이다. 하늘 거울로 

하린이의 모습을 보았다. 하린이의 꿈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이다. 수영선수

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과 지상 훈련, 그리고 강한 정신력 관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하린이의 모습은 SNS에 빠져 수영 훈련을 제

대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편지를 챙긴 

후 구름에 올라타 하린이네 집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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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린이네 집에 도착해 하린이에게 내 소개를 했지만 하린이는 아무

런 반응이 없었다. 하린이는 SNS만 하느라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 이러다가는 하린이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하린이의 핸드폰을 뺏었다. 하린이가 핸드폰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 나는 하린이에게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도 

하린이는 나의 말을 듣지 않자 하린이에게 편지를 주며 읽어 보라고 말했

다. 그러자 하린이가 편지를 읽더니 울컥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나

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하린이의 변한 모습을 본 후 구름을 타고 하

늘 우체국으로 향한다.

 하린이가 지금 당장 SNS를 그만두지는 못하겠지만, 점점 줄여가면서 자

신의 꿈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니, 하늘 우체 배달부로서 뿌듯하다. 하

린이에게 편지를 배달한 후에도 다른 아이들의 편지들을 배달하며 미래의 

나에게 쓴 편지를 하늘 우체국 우편물실 한 칸을 채운다.


